
 

2024년 11월 

06일(목) 

12: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이미지 있음) 

주최·주관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유지우 활동가/ 070-4760-1217 

- 기자회견 취재요청 - 

 

까미(마리아주) 사망 3주기 추모 및  

공주시 퇴역마 학대 방치 사건 마사회 책임 촉구 기자회견 

 

 

한국마사회는 거듭되는 피학대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0:00 

장소 한국마사회 정문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식순> 

순서 발언자 

연대 발언 1 동물권행동 카라 유지우 활동가 

연대 발언 2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연대 발언 3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대표 

연대 발언 4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 

연대 발언 5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퍼포먼스 (추모문 낭독 및 헌화) 참석자 (추모문 낭독: 최미정) 

구호 제창 및 폐회 참석자 모두 

 



○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오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마사회 정문 앞에서 까미(마리아주) 사망 3주기 추모 및 공주시 퇴역마 학대 방치 사건 

마사회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 2021년 한국방송공사(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촬영 중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퇴역 경주마인 까미가 전속력으로 달리던 중 와이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까미는 사망하였습니다. 11월 7일은 까미가 사망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자, 까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항소심 공판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까미의 

죽음을 계기로 퇴역 경주마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책임을 한국 마사회와 정부에 

요구했으나 퇴역 경주마를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2024년 10월 충남 공주시 무허가 불법 축사에서 방치된 23마리의 말들 중 8마리는 죽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말들과 죽은 말들의 사체는 배변과 오물에 뒤엉켜 있었고, 

현장의 처참함은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추가로 

사망하여 현재 공주시 학대 현장에는 17마리의 살아 남은 말들이 있습니다. 피학대 동물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는 물론, 향후 이들의 안전한 거처와 나아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까미(마리아주) 사망 3주기를 기리며, 그 동안 비참하게 죽은 퇴역 경주마들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추모하는 헌화와 추모문 낭독이 예정돼 있습니다.  

 

○ 경주마, 승용마, 관광객을 위한 체험용으로 살아가던 말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나이 들거나 병들어 버려지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참한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까미의 죽음이자, 공주시의 ‘폐마 목장’일 것입니다. 더 이상 말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기자회견 참고 이미지 



 


